
오늘의 말씀묵상 

본문 : 로마서 16:1-16(현대인의 성경) 

 

1. 말씀 

1 나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뵈뵈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2 여러분은 성도의 사랑으로 주 안에서 그녀를 정중하게 맞아들이고 무슨 일이든지 

그녀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낌없이 도와주십시오. 그녀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으며 

나도 그녀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3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4 그들은 나를 위해 자기들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5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해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친구 

에배네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성도입니다. 

6 여러분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한 마리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7 나의 친척이며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서도 뛰어난 사람들이며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8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9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일하는 동역자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친구 스다구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10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아리스도불로의 집안 

사람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11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나깃수의 집안 사람 중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12 주 안에서 수고한 두 자매 드루배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많은 수고를 한 사랑하는 자매 버시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13 주 안에서 선택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분은 바로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14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15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름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16 여러분은 성도의 사랑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2. 관찰 

-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나 구절은 어떤 것입니까? 

® 

- 하나님은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 

 

3. 메시지 

- 바울을 편지를 마치며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3-4, 14-15절) 

®  

- 2절에서 바울은 뵈뵈를 성도의 사랑으로 주 안에서 정중히 맞아들이고 아낌없이 도

와주기를 요청합니다. 바울이 말한 “성도의 사랑으로 주 안에서 정중히 맞아들인다”

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주변에 지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나는 그

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 나에게는 함께 신앙을 지키고 사역하는 동역자가 있나요? 신앙 안에서 나에게 영적 

가족처럼 느껴지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 혹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나는 그들을 위해 어떻게 

함께하고 있나요? 

® 

-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

정 받는다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하기 위해 나는 어

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 

 

4. 적용 

-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는 무엇입니까? 

® 

- - 내 주변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

엇인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할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 

 

5. 묵상 나눔(아래 묵상 나눔은 함께하는교회 교인 한 분이 개인적으로 적은 묵상 글입

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현재 묵상을 어떻게 해 나가

고 있는지 참고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롬 16:1-16 (문안인사) 

동반자를 잘 만나느냐 아니냐에 따라 인생의 굴곡이 심해지기도 하고 순탄한 길을 

가기도 합니다. 바울과 로마의 동역자들 사이의 사랑은 상당히 끈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 하나님의 일꾼, 동역자라 부르고 사명감을 심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 인사를 받거나 칭찬을 받은 사람들을 되새기면서 그들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생각해 보면, 로마서를 통해 가르친 교훈을 성실하게 실천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을 나타내라’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나누는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 사역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하나님은 각 사람을 자신의 자리에서 주의 역사를 통해 귀하게 사용하심을 

보았습니다. 오늘 교회에 동역자와 함께하는 목회를 통해 사역을 정말 아름답게 하는 

교회도 있지만 분쟁이 일어나는 일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 중심에는 목사와 

장로들의 직분과 역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는 경우와 목사들의 독선적 

목회운영에 기인함을 보며, 함께 동역자란 동등한 입장에서 보다 높은 목적 달성을 

위해 협동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을 향한 목표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6. 기도 


